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후환경 인식 조사_목회자/개신교인/일반국민] 
    개신교인,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캠페인 한다면 ‘참여 의향 있다’ 84%!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한국인의 수면부족 현상 
    2) 우리나라 청소년 음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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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개신교인,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캠페인 한다면 
‘참여 의향 있다’ 84%!
기후 위기, 지구 온도, ESG,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 관련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현재도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지구가 아파하는 증상이란 걸 이
제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약 1년 전 넘버즈 106호에서도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해 다룬 적
이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1년 새 기후환경 관련 뉴스와 소식들이 더 많아진 느낌이다. 그만
큼 기후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는 것 같다.  

기후환경에 대한 실제적 인식은 어떻고 또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나아가 창조
신앙 관점에서 개신교인이 그리고 교회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각각을 대상으로 ‘기후환
경에 대한 인식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에서 진행했다. 조
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대부분(84%)은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한다
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교회가 나서면 기후환경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이 곳곳에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150호>에서는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자 한다. 교회가 기후환경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를 보존하는 근본적 사명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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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조사    
-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대상 - 

본 조사는 지난 6월 20일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에서 개최한 「탄소중립 창조회복교회 만들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목회자/개신교인/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후환경 관련 연구 프로젝
트로서 넘버즈에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주요 결과들을 정리해 보았다.

조사 개요

구 분 개신교인 조사 일반국민 조사 목회자 조사

•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
인 남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한국교회 담임목사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한 온
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한 온
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리스트를 활용한 모바일 조
사(휴대전화로 URL발송)

•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5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른 지
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
할당 및 연령 가중치 적용*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지
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편의 추출

•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
우, 95% 신뢰수준에서 
±3.1%p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
우, 95% 신뢰수준에서 
±3.1%p

해당 없음(편의 추출은 표본
오차 산출하지 않음)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4월 27일 ~ 6월 3일

• 조사 의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조사 협력 
후원 기관

• 조사방향 기획 및 설문지 설계에 교계 기후환경 전문기관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
림’과 협업함 

• 거룩한빛광성교회와 ㈜벽산에서 후원함

* 가중치 적용 

   1) 2015 인구센서스 기준 개신교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2) 조사 완료 후 한국갤럽의 종교분포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별 가중치 적용  
     : 2021년 3월, 7월, 8월, 9월, 11월 전국 면접조사 실시 결과를 취합한 자료이며, 총 6003표본의 응답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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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또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물었더니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세 그
룹 모두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두려운’, ‘미안한’ 등의 부정적 감정이 상위에 나타났다. 너나할 것 없이 모
두가 기후환경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개신교인은 일반국민보다 ‘우려하는’, ‘두려운’ 등의 감정이 더 높았고, 일반국민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고
마운’ 등의 긍정적 감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기후환경 연상 감정 (1+2순위 응답률 기준, 상위 8위, %)

기후환경에 대한 감정, ‘우려’와 ‘미안함’!01

‣ 평소 기후환경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세 그룹 모두에서 80% 
이상이 ‘관심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 특이점은 목회자와 개신교인의 관심도가 일반국민보다 높다는 것이다. 
‣ 기후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매우+약간 영향 미침)는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세 그룹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기후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삶에 큰 영향을 미칠거라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도 
         (매우+약간 있다, %)

◎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도, 목회자 > 개신교인 > 일반국민 순으로 높아!

*4점 척도 질문임

우려하는 미안한 두려운 절망적인 우울한 고마운 깨끗한 무관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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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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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후환경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약간 영향 미친다, %)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929590

*4점 척도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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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개신교인 및 일반국민은 절반 가량이 ‘당장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목회자는 절반이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 19%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고 응답해 70%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 목회자의 경우 49세 이하의 젊은 목사에게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
로 높았고,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접하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그림] 기후환경 문제 심각성 (%)

목회자의 기후환경 문제 인식, ‘위기 상황이다’ 70%!02

‣ 기후환경 문제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로 세 그룹 모두 ‘나’ 보다는 ‘내 다음 세대’를 더 많
이 꼽았다. 기후환경이 위기 상황이지만 현재의 내가 사는 당대에는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엿보
인다.  

‣ 이 역시 관심 대비 절박감이 낮은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위기와 피해 시점의 불일치’가 기후환경 실천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기후환경 문제의 피해가 가장 큰 세대 (%)

◎ 그러나, 기후환경 문제의 가장 큰 피해, ‘나’ 보다는 ‘다음 세대’에…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

당장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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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나의 윗세대부터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내 세대 내 다음(자녀)세대 내 손주 세대 어느 세대에도 
심각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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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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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기후환경 피해가 가장 큰 세대는 ‘내 다음 세대’란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와 연장선상에서 기후 환경 
교육이나 캠페인 경험이 있는 개신교인과 목회자의 경우 ‘교회의 기후환경 교육이 다음세대 교육에 포함되
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다음세대에게 기후환경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교회의 기후환경 교육과 실천이 교인의 영적 성장 그리고 전도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내 기후환경 문제 등 주민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견에 개신교인의 91%
가 동의하고 있어, 교회의 사회적 역할로서 기후환경 관련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교회와 기후 환경에 대한 의견 (기후환경 교육 또는 캠페인 경험 있는 개신교인과 목회자, 매우+약간 그렇다, %)     

◎ 교회의 다음세대 교육, ‘기후환경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95%!

    나는 우리 교회의 기후·환경교육이 교회의 
다음세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회는 지역 내 기후·환경 문제 등 
              주민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나는 우리 교회의 기후·환경교육과 실천이 
교우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교회의 기후·환경교육과 실천이 
     전도에 적절한 효과를 준다고 생각한다 83

87

91

95

72

86

64

94

목회자 개신교인

*4점 척도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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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주체를 질문한 결과, 3개 그룹 모두 10개 주체 중 ‘기업/산
업체’를 1위로 꼽았고, ‘종교단체’는 개신교인과 일반 국민 그룹에서 꼴찌였다.  

‣ 반면,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잘 하고 있는 주체에서는 ‘기업/산업체’가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기
업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종교단체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하다’는 비율을 보면, 세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목
회자(95%)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개신교인(80%), 일반 국민(66%) 순이었다. 그만큼 일반국
민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종교에 기대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평가에 있어서도 ‘종교단체’는 개신교인은 30%, 일반 국민 18%가 잘하
고 있다(매우+잘하고 있는 편)고 답해 10개 조사 항목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주체, 
종교단체 꼴찌!03

[그림] 각 주체별 기후∙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도 (‘약간+매우 중요하다’ 비율, %)

기업/ 
산업체

중앙 
정부

일반국민 
(개인)

교육기관 
(학교 등)

언론 국회/ 
정당

지방자치 
단체

시민 
단체

지역 주민 
자치 단체/ 
모임

종교단체 
(교회 등)

66

8082
91929295959597

80
858893949595969697 959592

98969798979899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그림] 각 주체별 기후∙환경 문제 해결 노력 평가 (‘매우+약간 잘하고 있다’ 비율, %)

시민 
단체

교육기관 
(학교 등)

일반국민 
(개인)

지역주민 
자치 단체/ 
모임

중앙 
정부

종교단체 
(교회 등)

지방자치 
단체

기업/ 
산업체

언론 국회/ 
정당

14

252829

18

313033

46
41

13
22252630303134

4242

10

25222425242724

47
57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4점 척도 질문임

*4점 척도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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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기후환경 문제 해결 주체로서 종교단체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교회만을 대상으로 ‘교회가 
기후환경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물은 결과, 목회자, 개신교인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목회자의 인식(96%)이 높아 목회자 교육을 통해 실천 유도 방법을 공유한다면 
개교회별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개신교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일반국민들도 교회의 기후환경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77%)
를 내리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일반국민,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77%!

[그림] 교회의 기후환경 활동에 대한 의견 (매우+약간 그렇다, %)

‣ 그렇다면 기후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까? 개신교인은 ‘친환경 생활 캠페
인’, ‘교회 차원의 에너지 절약’, ‘안쓰는 물건 나눔’ 등 일상생활 속 행동 중심으로 높게 응답했으며, ‘창조
신앙적 관점의 성경공부’, ‘기후환경을 위한 예배/기도회’등 신앙 관련 항목 응답률은 낮았다.  

‣ 반면, 목회자는 ‘생활 캠페인’과 ‘창조신앙적 관점에서 본 성경공부‘를 가장 높게 꼽았다.

[그림]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의 중점 사항 (%)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77
89

96

◎ 기후 환경 문제 극복 중점 사항, 
    목회자/개신교인 ‘친환경 생활 캠페인’ 1위로 꼽아!

교인의 
친환경 
생활 
캠페인

교회 관리 
차원의 
에너지 
절약

안쓰는 
물건 
나눔 
행사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환경 
교육

교인의 
친환경 
이동수단을 
위한 시설 
 확충

교회 
안팎에 
정원/숲 
만들기

환경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 및 
활동 참여

창조신앙적 
관점의 

성경공부 및 
실천 워크숍

55567

18
20

27

22

3
5

2

131213

23

목회자 개신교인

*4점 척도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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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인(교회출석자)을 대상으로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교육 또는 실천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
았다. 개신교인은 33%가 ‘한 적 있다’(과거+현재)고 응답해, 교회 내 기후환경을 위한 실천 정도는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할 경우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개신교인 대부분(84%)이 참여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집 주변 교회가 기후환경 캠페인을 한다면 참여하겠나는 질문에 38%가 참여의향
을 나타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일반국민의 개신교 신뢰도(18%, 2022년 4월, 목회데이터연구소)를 
감안할 때 2배 이상 높은 호응도이다. 현재는 다소 미비한 교회의 기후환경 활동을 늘린다면 개신교인뿐 아
니라 일반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그림] 출석교회의 기후환경 교육 및 실천 캠페인 
         실시 여부 (교회출석 개신교인,%)

‣ 일반국민도 교회의 기후환경 캠페인 참여 의향률(38%)이 적지 않은 가운데, 출석교회나 주변 교회에서 기
후환경 실천 캠페인을 한다면 참여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집안 내 에너지 절약’, ‘재활용/재사
용’, ‘일회용품 자제’, ‘단거리 친환경 교통 이용’ 등이 90% 이상의 참여 의향률을 보였다.

[그림] 출석교회/주위 교회 캠페인 중 참여하고 싶은 것 (적극적+대체적 참여할 것, 상위 7위, %)

◎ 참여하고 싶은 기후환경 캠페인  
     → ‘에너지 절약’, ‘재활용/재사용’, ‘일회용품 자제 캠페인’!

개신교인, 출석교회에서 기후환경 캠페인 한다면 
‘참여 의향 있다’ 84%!04

[그림] 출석교회/주변교회의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 참여 의향 (적극적+대체적 참여할 것, %)

과거에 
실시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현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한적 
없다

잘 모르겠다

31
37

23

10

개신교인 
(출석교회)

일반국민 
(집주변교회)

38

8433%

집안 내 단열처리, 
콘센트 뽑기, 
절전 랩 사용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

재활용과 
재사용 
캠페인

1회용품의 
사용 자체 
캠페인

짧은 거리 이동 시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가까운 
먹을거리'이용, 
잔반 줄이기 등 
친환경 식생활 
캠페인

물 절약 
(물 받아 
설거지하기, 
샤워 짧게 
하기 등) 
캠페인

계절별 
실내온도 유지 
(겨울 18~20도, 
여름 26~28도) 
캠페인

93949492949392 95959696969797

개신교인 일반국민

*4점 척도 질문임

*4점 척도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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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과 선교에 대한 인식에서는, 개신교인은 18%만이 ‘꼭 필요한 선교의 종류’라고 응답한 반면, 목회
자는 47%가 ‘꼭 필요한 선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목회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인식도 50%로 나타났다. 

‣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개신교인은 신앙과는 별개의 일반적 관점으로, 목회자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신교인에게 선교적 관점으로 기후환경을 보고 근본적 문제 인식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교회의 기후환경 운동과 선교에 대한 의견 (%)

‣ 요즘 기후환경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목회자에게 질문했다. 그 결과 목회자 5명 중 4명은 기후환경에 
대한 설교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기후환경 설교를 하고 있는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 기후환경 관련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나의 기후환경에 대한 지식/정보 부족’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37%), 기후환경 교육/실천 캠페인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할지 모르겠다’가 1위로 나
타났다. 기후환경 관련한 목회 활동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가 없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기후환경에 대한 활동 여부 (목회자 대상, %)

◎ 목회자, ‘기후환경과 관련한 설교 요즘 하고 있다’ 27%!

목회자, 
‘기후환경운동은 꼭 필요한 선교의 한 종류이다’ 47%!05

기후위기에 
대한 설교

기후환경 
교육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

62

62

20

30

30

53

9

9

27

요즘 
하고있다

전에 
한 적이 있다

한 적이 없다 
/무응답

기후·환경 운동은 
선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개신교인이  
해야 할 의무이다

기후·환경 운동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교의 
한 종류이다

기후·환경 운동과 
개신교는 

별로 연관이 없다

13
18

69

5

4748

목회자 개신교인

[그림] 기후환경 활동과 목회와의 관계 인식 
          (목회자 대상, %)

4%

46%

기후환경 
활동은 목회의 
본질적 부분으
로 목회의 필수
적 사항이다 

50%

기후환경 
활동은 사회
적 봉사 활동
의 하나로 목
회의 선택적 
사항이다 

잘 모르겠다

[그림] 기후환경에 대한 설교 하지 않은 이유 
         (기후환경 설교 경험 없는 목회자, 상위 3위, %)

나의 기후·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

성도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기후·환경보다 
중요한 설교 
주제들이 많다

13
16

37
80%

3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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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들은 매우 높은 비율로 교단 또는 노회/지방회 차원의 기후환경 활동 필요성을 인지(94%)하고 있었
으며, 교육 참여 의향 94%, 실천 캠페인 참여 의향 92%로 참여 의향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단 또는 노회/지방회의 기후환경 활동 필요성 및 참여 의향 (목회자대상, %)

‣ 목회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교육 내용은 ‘구체적 실천방법’과 ‘기후환경에 대한 성경적 관점’으로 설교 
및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 위주의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 성도들의 경우 ‘기후위기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기후/환경 위기의 구체적인 심각성’을 가장 많이 꼽았고, 
특별히 20대 청년층은 ‘기후위기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니즈가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기후환경 교육에서 듣고 싶은 내용 (교육 참여 의향자, 상위 5위, %)

◎ 기후환경 교육에서 듣고 싶은 것은? 
    목회자: ‘구체적 실천방법’, 성도: ‘기후 위기에 대한 성경적 관점’ 

목회자, 
노회/지방회 차원의 기후환경 교육시 ‘참여하겠다’ 94%!06

교단 또는 노회/지방회차원의 
            기후환경활동 필요성

교단 또는 노회/지방회의 
 기후환경 교육 참여 의향

         교단 또는 노회/지방회의 
기후환경 실천 캠페인 참여 의향

92

94

94

*각각 4점 척도 문항으로 ‘매우+약간 있다’의 비율임

구체적 
실천방법에 
대한 강의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성경적 관점

기후/환경 
위기의 

구체적인 심각성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영성교육

친환경 시선으로 
일상의 의식주 
돌아보기

14

5

212121

9
13

15

22
24

목회자 개신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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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나서면 기후환경 위기 극복에 도움된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목회자 90%, 개신교인 92%, 일반
국민 70%),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하고 활동한다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
는 응답이 목회자 84%, 개신교인 83%, 일반국민 63%로 나타났다. 

‣ 한국교회의 기후환경 대처 활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존하는 근본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 아니
라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림] 교회의 기후환경 활동에 대한 의견 (매우+약간 그렇다, %)

일반국민 5명 중 3명, 
‘교회가 적극적으로 기후환경 활동하면 한국교회 신뢰도 높아질 것’!07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70
9290

교회가 나서면 기후환경 위기 극복에 도움된다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활동한다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목회자 개신교인 일반국민

63
8384

*4점 척도 질문임 *4점 척도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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གྷຫ႙
다. 기후환경 문제를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그
것의 해결책도 개인적 생활 실천 차원이 아니라 우
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사회 운동 차원
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목회자들은 기후환경 문제를 선교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10쪽) 선교란 하나님의 주
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
는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의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보존되는 것이 아
니라 인간의 욕망에 의해 ‘타락’되었으므로 이 ‘타락
한’ 기후환경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
이 곧 선교라는 인식이 성도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럴 때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는 역할(일반 국민,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77%)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다섯째, 기후환경에 대한 대처를 통해 교회 신뢰도
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12쪽) 지난 4월 국민일보
가 기독교전문 조사기관인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
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18%로 2021년 21%보다 더 낮아졌다. 
개신교인 인구가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성인기준, 2021년, 한국갤럽)로 추정되는 것
을 감안하면 한국교회는 비개신교인에게는 전혀 신
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비개
신교인들 3명 가운데 1명 이상(38%)은 교회가 기후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면 이에 동
참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9쪽) 비개신교인들로부터 
경원시되는 교회가 기후환경 문제로 사회에 접근한
다면 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곧 교회 신뢰도 제고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 문제 대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창조 신
앙과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은 지구 생
태계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으로 만들어
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주목할만한 점이 몇 가지 있
다. 첫째는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이 개신교인이 일
반 국민보다 높다는 점이다.(4쪽) 왜 이런 현상이 벌
어질까? 창조 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
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계를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러한 위임이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욕망 달성을 위
해 세상에 대한 ‘이용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
하여 자연 훼손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지만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하나님의 위
임은 ‘이용할 권리’가 아니라 ‘회복하고 보존할 책임’
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일반국민보다 개신
교인이 더 높은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으
로 보인다. 개신교인 가운데서도 목회자가 일반 개신
교인, 즉 성도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이
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박
감은 떨어진다는 점이다.(5쪽) 기후환경의 피해가 
내 세대에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0%대 초
반에 불과한데 다음 세대에서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
율은 50%를 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절박감이 
떨어지면 관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 환경이 거대하고 정밀한 
체계로 움직이므로 변화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대처하면 시간
적으로 늦다. 위기가 오기 전에, 아니면 더 큰 위기
가 오기 전에 회복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피
해를 줄일 수 있다.  

셋째는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실천 행동이 일
상 생활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8쪽, 9
쪽) 기후환경 오염의 주범은 탄소인데, 탄소 배출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보다는 기업 활동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개인과 가정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
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후환경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적이고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



1.[한국인의 수면부족 현상] 

2.[우리나라 청소년 음주 현황] 

최
근
 언

론
 보

도
 통

계



15

1. 한국인의 수면부족 현상

한국인, 절반 이상(57%)이 ‘돈을 위해 잠 포기할 수 있다’!

◎ 한국인 86%, ‘평소 숙면에 어려움 겪은 적 있다’!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수면의 질 및 수면용품 관련 인식 조사, 2022.05.31.(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3.08.~03.11)

[그림] 숙면에 어려움 겪은 경험 있다 (동의율)  

숙면에 어려움을 격는 비율 또한 높아 우리국민의 대부분(86%)이 평소 숙면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스트레스’(46%)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29%), ‘경
제적 문제 등의 현실적 고민’(27%), ‘진로 및 취업 문제’(23%)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문제를 포함하는 진로 등의 현실적 고민이 스트레스로 나타나 숙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수면’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우리국민 10
명 중 4명(41%)은 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연령층에서 수면 부족
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57%인 절반 이상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잠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
해 ’성공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수면 욕구에 앞서는 현실의 세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수면에 대한 인식 (전체응답자, 동의율, %)  

20대 30대 40대 50대

33
42

50
40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2 수면의 질 및 수면용품 관련 인식 조사, 2022.05.31.(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3.08.~03.11) 

[그림] 숙면에 어려움 겪은 이유 (중복응답, 상위 6위, %)  

스트레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경제적 
문제 등의 
현실적 고민

진로 및 
취업 
문제

경력이나 
이직에 
대한 고민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 섭취

2223232729

46

[그림] 평소 수면 시간 부족 체감 정도 (2021년, %)

나는 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41%

나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잠을 포기할 수 있다 

57%

but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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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청소년 음주 현황

우리나라 음주 청소년 비율 10년간 감소 추세!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1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음주율은 남녀 모
두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남학생 24%, 여학생 18%였던 청소년 음주율이 10
년 사이(2020년 남학생 12%, 여학생 9%)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2021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22.04.27.(전국 중1~고3 약 60,000명, 온라인조사, 2020.08~11) 
**현재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그림] 청소년의 현재음주율** (%)  

현재 음주 청소년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학생: 소주 5잔 이상, 여학생: 소주 3잔 이상)인 경
우 위험음주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음주 청소년 중 위험음주자 비율은 여학생(50%)이 남학생(43%)보다 
높았고, 고등학생(51%)이 중학생(3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험음주 청소년의 경우 한달 평균 남학생은 6일, 여학생은 5일 술을 마시며, 한번 술을 마실 때 평균 
소주 한 병 이상(남학생 10잔, 여학생 7잔)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의 음주율은 낮아졌지만, 위험음주자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 그러나, 위험음주 청소년의 경우, 
    1회 소주 1병 이상, 한 달에 5~6일 정도 마신다! 

[그림] 청소년 위험음주율** 
          (음주 청소년 대상, 계층별, %)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청소년 음주 추이와 현황(건강주제별 요약통계 3호), 2022.05.(제6차~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재분석, 중1~고3 대상) 
**위험음주율 : 1회 평균 음주량이 남학생 소주 5잔 이상, 여학생 소주 3잔 이상인 경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9
13

151413131313
161718 1212

17191817
202119

232424

남학생 여학생

남 여

50
43

중학생 고등학생

51

30

[그림] 위험음주 청소년 실태 

한 달 평균 음주 일수 1회 평균 음주량(소주 기준)

남학생 여학생

5일
6일

남학생 여학생

7잔

10잔

성   별 학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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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위험음주는 흡연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비음주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이 남학생의 경우 3%
인데 반해, 위험음주 청소년은 무려 50%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 음주와 흡연이 매우 큰 상관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위험음주는 주변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가정에서의 음주 허용률을 보니 비음주 청소년 
가정은 남학생의 경우 30%인데 반해, 위험음주 청소년 가정은 이보다 훨씬 높은 61%를 나타내고 있다.

◎ 청소년(남학생) 흡연율, 위험음주 청소년 50%, 비음주 청소년 3%!

[표] 청소년의 음주조장환경과 건강행태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청소년 음주 추이와 현황(건강주제별 요약통계 3호), 2022.05.(제6차~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재분석, 중1~고3 대상) 

남학생 여학생

현재 비음주자 위험음주자 현재 비음주자 위험음주자

가정 내 음주 허용률 30% 61% 29% 66%

현재흡연율 3% 50% 1% 36%

우울감 경험률 21% 39% 3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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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언
론
 보

도
 기

사
 큐

레
이
션

◎ 정치

◎ 사회 일반
서울 쪽방 등서 사는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은 고독사 위험군   
중앙일보_2022.06.21.

4月 출생아 2만1000명…'1만명대' 코앞   
매일경제_2022.06.22.

집콕 2년… 말문 안 터지는 아이 늘었다   
조선일보_2022.06.21.

경기도 "1인 가구 셋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연합뉴스_2022.06.27.

작년 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세계 3위…전기요금은 OECD 하위권   
연합뉴스_2021.06.27.

현실은 팍팍한 ‘리틀 포레스트’…청년 귀농 역대 최대라지만   
KBS NEWS_2022.06.26.

대출 절벽 심각…"저신용자 16%, 연 240% 넘는 금리로 빌려"   
연합뉴스_2022.06.27.

민법 ‘자녀 징계권’ 폐지 1년 반…10명 중 8명 “알지 못한다”   
한겨레_2022.06.27.

윤석열 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책’ 지역별 양극화   
경향신문_2022.06.26.

맞벌이 8쌍 중 1쌍은 주말부부…10년새 50%나 늘었다   
매일경제_2022.06.24.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00호(2022년 6월 4주)  
- 6.25 한국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산 #피난

◎ 청소년 / 청년
‘극단적 시도’ 응급실 간 청소년 4년새 2배   
조선일보_2022.06.24.

50세 이하 성인 30%가 부모와 동거…"비혼 만혼에 독립 지연"   
연합뉴스_2022.06.28.

아르바이트도 유튜브로 예행연습… MZ세대 일상된 브이로그   
조선일보_2022.06.23.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61800002?section=search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555794/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148200003?section=search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34300061?section=search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6/23/POQQOUDGRBGNZCUTGE4UDHPJSQ/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473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589.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597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6/24/IF6DQCKLXZH2VKDTEGPVS75KTU/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21/GNRNTRTT75CKZEJW7KBMKKDGSY/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626211900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6/5458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147700530?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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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직장인 64% “생산성 증가”vs 기업 41% “퇴사자 늘어”…동상이몽   
조선일보_2022.06.24.

美 총기규제법, 상원서 극적 타결…65대 33으로 통과   
시사저널_2022.06.24.

‘여성 목사 안수 불허’ 예장합동, 여성 인재 이탈 심각   
국민일보_2022.06.22.

1년 등록금 8900만원…日 국제학교로 몰리는 中 자녀들   
한국경제_2022.06.27.

◎ 국제

"韓, 은퇴자 살기 부적절…직장인 절반 이상이 재취업 희망"   
아시아경제_2022.06.25.

전화벨만 울리면 '깜짝'…문자가 편한 당신은 콜 포비아?   
한국경제_2022.06.26.

성인남녀 10명 중 6명, 긱 워커로 일하고파!   
사람인_2022.06.22.

겁나는 런치플레이션… 편의점서 점심 먹는 직장인 늘었다   
국민일보_2022.06.22.

직장인 '소확횡' 어디까지 괜찮을까?   
파이낸셜뉴스_2022.06.24.

◎ 트렌드

◎ 기독교 / 종교

목수 바리스타… ‘일하는 목회자’ 행복한 공동체를 가꾸다   
크리스찬타임스_2022.06.18.

6월 한국증시 성적 세계 '꼴찌'…하락률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   
연합뉴스_2022.06.26.

◎ 기업 / 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6244168g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085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1321&code=11151100&sid1=eco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1388&code=23111111&sid1=chr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5029000002?section=search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2415001384621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1282&code=23111686&sid1=ser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2/06/24/2FD5ZWTWABETTBPHLBDRNKR6N4/
https://www.fnnews.com/news/202206241417357849
https://www.saramin.co.kr/zf_user/help/live/view?idx=108758&list_idx=1&listType=news&category=10&keyword=&menu=1&page=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627862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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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 특파원 인플레 보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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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 넘어 산'…위기의 끝이 안보인다 _2022.06.22.

2. "월마트 패닉"…美에 닥친 '미친 인플레' _2022.06.22.

3. 고기도, 아보카도도 확 줄어든 멕시코 식탁 _2022.06.22.

4. 인도, 체감물가 30%↑…"앞날이 더 걱정" _2022.06.22.

5. "서민 먹거리 코샤리값도 2배로"…더 배고픈 중동 _2022.06.22.

6. 러 '에너지 펀치'에 유럽 "2차대전 후 최대위기" _2022.06.22.

7. 무디스 수석 "2024년초에나 인플레 진정 전망" _2022.06.22.

8. 아이컨그린 "금리인상 대가는 침체"(끝) _2022.06.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9050500082?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_related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9036800009?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013600072?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_related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9050300071?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_related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156500072?site=mapping_related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006600087?site=mapping_related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9025700077?site=mapping_related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9049000079?site=mapping_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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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결교회(이명관 목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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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미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협력기관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섬기는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 만든 이들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
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
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
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
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MOU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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